
Polynosic의 項点소재 “Celltima” 

 

富士紡에서는 “궁극의 cellulose”라는 의미를 가진 고중합폴리노직 “셀티마”

를 개발했다. 폴리노직은 레이온에 비하여 물성면의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Polynosic(junlon)의 시장이 확대됨과 관련하여 기능성의 향상을 요구

하는 소리가 높아지게 됨으로써, 이런 요구에 대응하여 개발된 것이 중합도 

585의 고중합도소재 “Celltima”이다. 

폴리노직의 중합도가 500을 넘으면 파이버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달리는 

것은 학술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셀룰로스섬유에 고농도 알칼리가공을 하

면 방축성이 높아지는데, 종래의 파이버는 고농도알칼리가공에서 처리되지 

않으므로 중합도를 높이는 연구가 행해진 것이다. 

셀룰로스섬유에 방축성을 부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파이버단

계에서 방축성이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후가공기술로 기

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둘다 크게 발전하여 두 기술을 조합하면 수축율 3%

이하의 우수한 방축성을 낼 수 있다. 

중합도를 높이면 다른 가공도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바이오가

공이다. 또한 셀티마는 염색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액류염색은 물론 연속염색

에도 적합하게 되어 염색방법 선택폭이 넓어졌다. 

[polynosic 섬유의 기준치] 

1) ○ 미처리 섬유의 흡윤시의 0.5g/d 하중에서의 신장 : 4% 이하 

○ 5% NaOH용액으로 처리한 섬유의 습윤시의 0.5g/d 하중에서의 신장 : 

8%이하  

2) 5% NaOH용액으로 처리한 섬유의 파괴 강도 : 2.3g/d 이상 

3) 루프강도 : 0.9g/d 이상 



4) 중합도 : 450이상 

 


